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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t dog-assisted activities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elderly people

  Method: The experimental group(pet dog-assisted group) consisted of 22 people over 65 years old out of 

about 90 elderly people registered with a home for the aged and the control group(non-pet dog assisted 

group) consisted of 22 people over 65 years old out of about 90 elderly people registered with another 

home for the aged in Daegu. Both groups had similar general characteristics, state of health, conduct on 

health and self-esteem, depression and cognitive abilities. Nineteen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t 

least 10 times out of 12, were chosen for the final analysis from the experimental group. For the control 

group, 20 people who responded to all three tests, which had been conducted before, 1 week after, and four 

week after the experiment, were analyzed.

  Result: Mean(±SD)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1 week after the experiment for self-esteem,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were 5.84(±3.06), -3.26(±1.76), 1.47(±1.26), respectively. Those between before the 

experiment and 4 weeks after the experiment was 5.68(±3.64), -3.94(±2.32), 1.63(±0.96), respectively. Those 

for control group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re -0.40(±1.27), 0.00(±0.92), 0.15(±0.93), 

respectively. Those for control group between before and 4 weeks after the experiment were -0.45(±2.24), 

0.25(±1.68), 0.15(±0.93), respectively. All the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 and control group in mean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1 week after experiment, between before and 4 weeks after experi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et-assisted activities can be useful solution for elderly people 

who ha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caused by retrogression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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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

가 되어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어서 노인성 

질환의 급증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2]. 특히 노인은 노화와 관련

된 취약성이 있어 젊은 연령대에 비해서 우울증, 

불안, 치매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증상은 노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

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3,4]. 뿐만 아

니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경제구조와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현대 노인의 지위는 상

대적으로 낮아지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을 겪게 되어 자기존중감상실로 인해 삶에 대한 

무의미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5]. 최근에는 이러한 노인건강문제가 

주요 보건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노인들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나 기능상

실 및 기능장애 문제가 점점 더 이슈화되고 있으

며[6] 노인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 기능유지뿐만 아니라 정신 

및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

해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질병의 회복을 도와주는 매개

체로서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얻게 하며 노인에게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반려동물 매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유대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많은 연

구가 시행되었다. 

  애완동물의 동반자적인 역할은 특히 노인에게 

중요한데 애완동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

으로써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덜게 되며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의 화제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으로 사람

들과의 교류 양과 질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사회

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게 한다[7]. 

  우리나라보다 앞서 서구사회에서는 동물매개프

로그램의 발전이 이루어졌었고 그 프로그램의 효

과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

들 연구 결과들은 반려동물이 인간을 건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하고 또한 사회적 지지

를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8,9,10,11,12].

  우리나라에서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진 청소

년과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

램 적용이 그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성 문제에 효

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13,14], Jung[15]의 연구

에서도 소년교도소의 수용자 대상으로 치료도우

미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수용자의 

심리치료적인 효과와 공격성 감소에서 유의한 효

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번 연구는 애완견 매개활동이 노인들의 자기

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하고 애완견 매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유지는 물론 정신 및 인지적으로 건강한 상

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노년의 삶을 능동적이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양로

원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 90여 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 22명을 선정하여 실험군으로 하고, 대조

군은 또 다른 곳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양로원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 90여 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 22명을 선정하여 대조군으로 하였다. 

각각의 양로원에 등록된 노인들 중 연구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 중에서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및 행위에 관한 특성,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능력에 관한 특성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

자를 선정 하였다. 선정 기준은 인지기능 척도에서 

30점 만점 중 20점 이상으로 확정적 인지기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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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없고, 청력, 시력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현저한 신체적 어려움이 없으며, 유사한 동물매

개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 중

에서 애완견매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고 허락 한 

노인들로 하였다. 최종 분석 연구대상자는 애완

견매개 활동에 참여한 22명의 실험군 중 동물매

개프로그램 12회 중 10회 이상 참여한 19명을, 

애완견매개 활동은 하게하지 않고 규칙적인 방문

만을 한 22명의 대조군 중 실험전과 실험종료 1

주 후, 실험 종료 4주 후의 척도 검사에 모두 응

답한 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일반적 특성, 자기존중감, 우울, 인지기능에 관

하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동물매개프로그램 

시행 2주 전에 시행하고 pre-test는 프로그램 시

행 1주 전에 실시하였고 post-test는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와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11명의 연구보조원 중 5명에게 자료

수집과 척도 검사를 시행하게 하였는데 실험 전

에 자료수집 방법과 척도검사 방법에 대해 조사

자들 간에 척도검사를 시연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방법을 습득하게 하였다. 연구보조원들은 애

완동물관련 학문을 공부한 자,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자들로 가정에서 애완

견을 장기간 길러 옴으로써 애완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애완견을 1마리 이상을 소유한 자들이

다. 이들이 소유한 애완견과 본 연구자의 지인의 

동물병원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으로 노인 2명 당 

연구보조원 1인, 애견 1두씩 1조로 구성했다. 이 

애견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짓거나 사람에 대해 

공격성이 없으며, 특정 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

한 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연구에 이용된 애

견의 종류는 토이푸들 2두, 스탠다드푸들 1두, 뽀

메라니안 1두, 페키니즈 1두, 시츄 1두, 말티즈 2

두, 미니 요크셔테리아 2두, 믹스 견 1두 등이다. 

본 연구기간은 2009년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

지로, 주 1회 2시간씩 12주간 진행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사된 동물매개프로그램은 Shin 등[14]

이 치료견 보조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기

초로 하여 노인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3. 애완견매개프로그램 중재효과 측정도구

 1) 자기존중감 척도

  대상자의 자기존중감 측정은 Rosenberg[16]가 

개발한 검사 도구를 Jun[17]이 번역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기

존중감 5개, 부정적 자기존중감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

다’의 4점에 이르는 Likert식으로 되어있다.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2였다. 

 2) 우울 척도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Yesavage 등[18]이 개발한 

우울측정도구인 SGDS를 Bae[19]가 표준화시킨 

한국어판 SGDS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는 

0점, ‘아니오’는 1점을 주며 점수범위는 0～15점

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적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 α=0.8 이었다.

 3) 인지기능 척도

  대상자의 인지기능 정도는 측정 도구인 MMSE-K

를 이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Folstein 등[20]이 개

발한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을 Kwan과 

Park[21]이 우리나라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한국판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2문항으로 총점이 30점이며 하위 영역으로 시간

지남력(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기

억회상(3점), 주위집중력과 계산능력(5점), 언어기

능(7점), 이해와 판단능력(2점)으로, 24점 이상을 

‘확정적 정상’, 19점 이하를 ‘확정적 인지기능 장

애’의 기준으로 정하고 20～23점을 ‘인지기능장애 

의심’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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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t dog-assisted activity program

Session      Subject           Contents Location Required article  

Session 1 
Meeting& introduction &
watching the video
on animals 1 & 

·introduce the pet & exchange greetings with pet
(name, character, age etc)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ooth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talk with own experience in relation to animal

S facilities

·pet refreshment
·videotape
(Animal Farm)
·VCR

Session 2 

Express intimacy &
commune with pet 1 &
watching the video
on animals 2 &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find what pet is change the meantime
·watching video(Animal Farm)

S facilities

·pet refreshment
·videotape
(Animal Farm)
·VCR

Session 3 Commune with pet 2 &
taking a walk with pet 1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taking a walk with pet
·talking with the something change getting along with pet

S facilities
 & court 

·pet leader
·pet refreshment
·toy(ball, balloon)

Session 4 
Commune with pet 3 &
training the pet 1 &
taking a walk with pet 2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taking a walk with pet 
·comb the hair of pet & clean pet`s ear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training of basic obedience(sit, waite, lie, come)

S facilities
 & court 

·pet leader
·pet refreshment
·pet comb
·toy(ball, balloon) 
·ear cleanser, cotton,
 cotton swab

Session 5
Commune with pet 4 &
training the pet 2 &
path the pet 1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play with the pet & give the pet refreshment 
·path the pet & brushing ones teeth   
·put clothes on a pet

S facilities

·pet refreshment
·pet tooth·brush 
·pet clothes
·washbasin, towel etc

Session 6

Commune with pet 5 &
taking a walk with pet 3
express own feelings about this 
program 1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training of basic obedience(sit, waite, lie, come)
·taking a walk with pet
·take a picture a commemorative(into group)

S facilities
 & court 

·pet leader
·pet refreshment
·digital camera

Session 7
Commune with pet 6 &
describe characteristic of the
pet & taking a walk with pet 4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training of basic obedience(sit, waite, lie, come)
·make a drawing own pet & take about characteristic of own pet

S facilities
 & court 

·pet leader
·pet refreshment
·drawing paper,
 colored pencil 

Session 8
Commune with pet 7 &
conjecture by feel the
pet with get blind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guess right own pet with get blind
·express characteristic of pet with get blind

S facilities
·pet refreshment
·an eye bandage

Session 9
Commune with pet 8 &
path the pet 2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path the pet & brushing ones teeth   
·put clothes on a pet

S facilities

·pet refreshment
·pet tooth·brush 
·pet clothes
·washbasin, towel etc

Session 10
Commune with pet 9 &
training the pet 3 &
taking a walk with pet 5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comb the hair of pet & clean pet`s ear
·training of basic obedience(sit, waite, lie, come)

S facilities
 & court 

·pet leader
·pet refreshment
·mirror
·ear cleanser, cotton,
 cotton swab

Session 11
Commune with pet 10 &
taking a walk with pet 6
path the pet 3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path the pet & brushing ones teeth  

S facilities
 &  court 

·pet refreshment
·pet clothes
·washbasin, towel etc
·pet tooth·brush 

Session 12  

Commune with pet 11 &
taking a walk with pet 7
& express own feelings about this 
program 2

·express gladness in pet
·demonstrate affection for the pet
(have a cuddle up the pet, stroke the pet etc)
·give the pet refreshment & play with the pet
·taking a walk with pet
·observe own look, gaze, smile in a mirror
·give own thought on this program

S facilities
 & court 

·pet leader
·pet refreshment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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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통계적 분석은 SPSS/PC 14.0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로 하며, 연령은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범위를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²test와 Fisher`s exact 및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애완견매개활동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의 점수

의 변화를 repeated measured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의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에 있어서 실험

군은 남성 36.8%, 여성 63.2%, 대조군은 남성 45.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PAG1)      NPAG2)

 p
       N(%)      N(%)

  Gender  0.605 

     Male  7(36.8)  9(45.0)    

     Female 12(63.2) 11(55.0)

  Age  0.659

     65-69  1(5.3)  2(10.0)

     70-74  1(5.3)  3(15.0)

     75-79   6(31.6)  3(15.0)

     80-84   7(35.0)  7(35.0)

     ≥85   4(21.1)  5(25.0)

  Education level  1.000

     Uneducated 11(57.9)  12(60.0)

     Elementary school graduated  4(21.1)  3(15.0)

     Middle school graduated  2(10.5)  3(15.0)

     High school graduated  1(5.3)  1(5.0)

     ≥College graduated  1(5.3)  1(5.0)

  Spouse

     Yes  0(0.0)  0(0.0)

     No 19(100)  20(100)

  Income(won per month)     0.905

     ≤ 50,000   3(15.8)   3(15.0)

     60,000～90,000  10(52.6)  12(60.0)

     ≥100,000   6(31.6)   5(25.0)

Measured by χ²-test, Fisher`s exact test
1)PAG(Pet dog Assisted Group: case group), 2)NPAG(Non-Pet dog Assisted Group: control group)  

여성 55.0%로 유의한 차가 없었으며(p>0.05), 연

령에서는 실험군이 65-69세, 70-74세가 각각 5.3%, 

75-79세는 31.6%, 80-84세는 35.0%, 85세 이상은 

21.1%였으며 대조군은 65-69세가 10.0%, 70-74

세, 75-79세가 각각 15.0%, 80-84세가 35.0%, 85세 

이상은 25%로 실험군-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05). 교육수준은 실험군은 무학 

57.9%, 초졸 21.1%, 중졸 10.5%, 고졸, 전문대졸 

이상이 각각 5.3%였으며 대조군은 무학  60.0%, 

초졸과 중졸이 각각 15.0%, 고졸과 전문대 졸 이

상은 각각 5.0%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05). 배우자에서는 두 집단에서 배우자 없

음이 100%였고 경제 상태(용돈)는 실험군은 5만원 

이하 15.8%, 10만원 미만 52.6%, 10만원 이상 31.6%

였으며 대조군은 10만원 이하 15.0%, 10만원 미만 

60%, 10만원 이상 25.0%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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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실험군-대조군의 건강관련 특성으로 주관적 건

강상태에서는 실험군은 ‘좋음’ 26.3%, ‘보통’ 47.4%, 

‘나쁨’ 26.3%였고 대조군은 ‘좋음’ 20.0%, ‘보통’ 

55.0%, ‘나쁨’ 25.0%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p>0.05), 흡연여부에서는 실험군은 ‘한다’ 

26.3%, ‘안한다’ 73.7%, 대조군은 ‘한다’ 25.0%, 

‘안한다’ 75.0%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05). 음주여부에서는 실험군은 ‘한다’ 31.6%, 

‘안한다’ 68.4%, 대조군은 ‘한다’ 30.0%, ‘안한다’ 

70.0%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05) 

운동여부에 관한 것으로는 실험군은 ‘한다’ 57.9%, 

‘안한다’ 42.1%였고 대조군은 ‘한다’ 60%, ‘안하다’는 

Table 3. Health behaviors of study subjects  

 Health behaviors 
 PAG

1)
NPAG

2)

       p
 N(%) N(%)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5(26.3)  4(20.0) 0.915

    Moderate   9(47.4) 11(55.0)

    Poor   5(26.3)  5(25.0)

 Smoking 0.925

    Yes   5(26.3)  5(25.0)

    No  14(73.7) 15(75.0)

 Drinking 0.915

    Yes   6(31.6)  6(30.0)

    No  13(68.4) 14(70.0)

 Exercise 0.894

    Yes  11(57.9) 12(60.0)

    No   8(42.1)  8(40.0)

Measured by χ²test, Fisher`s exact test
1)PAG(Pet dog Assisted Group: case group), 2)NPAG(Non-Pet dog Assisted Group: control group)  

Table 4. variables of subjects before experiment

        variables
 PAG

1)
NPAG

2)

       p
M±SD M±SD

 Self-esteem  32.05±5.52  32.10±4.41  0.976

 Depression  8.00±3.18        7.85±3.13 0.883

 Cognitive function        23.16±2.73       23.65±2.64 0.571

Measured by t-test
1)PAG(Pet dog Assisted Group: case group), 2)NPAG(Non-Pet dog Assisted Group: control group)

40.0%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Table 3).

3. 실험 전 대상자들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에 대한 특성

  실험군의 실험 전 자기존중감 점수는 32.05(±5.52), 

우울 점수는 8.00(±3.18), 그리고 인지기능점수

는 23.16(±2.73)이었으며, 대조군의 실험 전 자

기존중감 점수는 32.10(±4.41), 우울 점수는 

7.85(±3.13), 인지기능 점수는 23.65(±2.64)로 두 

집단 간 척도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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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의 변화

  실험군의 자기존중감 점수는 실험 전 32.05(±5.52), 

실험 종료 1주 후는 37.89(±4.38), 실험종료 4

주 후는 37.74(±3.06)였고 대조군의 자기존중감 

점수는 실험 전 32.10(±4.41), 실험종료 1주 후

는 31.70(±3.81), 실험종료 4주 후는 31.65(±3.13)

였다. 실험군의 실험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5)(table 5) 대조군의 

실험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05)(Table 5).

  실험군의 우울점수는 실험 전 8.00(±3.18), 실험 

종료 1주 후는 4.74(±2.54), 실험 종료 4주 후는 

4.05(±2.32)였고 대조군의 우울점수는 실험 전 

7.85(±3.13), 실험종료 1주 후는 7.85(±3.01), 실험 

종료 4주 후는 8.10(±2.90)이었다. 실험군의 실험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p<0.05)(Table 5) 대조군의 실험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Table 5).

  실험군의 인지기능 점수는 실험 전 23.16(±2.73), 

실험 종료 1주 후는 24.63(±2.06), 실험 종료 4주 

후는 24.79(±2.18)였고 대조군의 인지기능 점수는 

실험 전 23.65(±2.64), 실험종료 1주 후는 23.80 

(±2.28), 실험 종료 4주 후는 23.80(±2.35)이었다. 

Table 5. Mean values of variables in baseline and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Variables
   Baseline After(1wk) After(4wks)   1p 2p

  M±SD M±SD M±SD

Self-esteem 　 　 　 　

        PAG
1)

32.05±5.52 37.89±4.38 37.74±3.60  0.000  0.000

       NPAG
2)

32.10±4.41 31.70±3.81 31.65±3.13  0.176  0.379

Depression

        PAG
1)

8.00±3.18 4.74±2.54 4.05±2.32  0.000  0.000

       NPAG
2)

7.85±3.13  7.85±3.01 8.10±2.90  1.000  0.514

Cognitive function

        PAG
1)

23.16±2.73 24.63±2.06 24.79±2.18  0.000  0.000

       NPAG
2)

23.65±2.64 23.80±2.28  23.80±2.35   0.481  0.481

 measured by repeated measured ANOVA

 
1)PAG(Pet dog Assisted Group: case group), 2)NPAG(Non-Pet dog Assisted Group: control group)  

 1measured between baseline and after 1wk

 2measured between baseline and after 4wks

실험군의 실험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p<0.05)(Table 5) 대조군의 실험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Table 5).

  실험군의 실험 전·후의 자기존중감점수의 차이를 

보면 실험 전과 실험 1주 후의 점수의 차는 5.84 

(±3.06), 실험 전과 실험종료 4주 후의 점수의 차는 

5.68(±3.64)이었으며 대조군의 실험 전·후의 자기

존중감점수의 차이를 보면 실험 전과 실험 1주 

후의 점수의 차는 -0.40(±1.27), 실험 전과 실험 

종료 4주 후의 점수의 차는 -0.45(±2.24)로 두 그

룹간의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Table 6).

  실험군의 실험 전·후의 우울점수의 차이를 보면 

실험 전과 실험 1주 후의 점수의 차는 -3.26 

(±1.76), 실험 전과 실험 종료 4주 후의 점수의 

차는 -3.94(±2.32)였으며 대조군의 실험 전·후의 

우울점수의 차이를 보면 실험 전과 실험 1주 후의 

점수의 차는 0.00(±0.92), 실험 전과 실험 종료 4주 

후의 점수의 차는 0.25(±1.68)로 두 그룹 간의 점

수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6).

  실험군의 실험 전·후의 인지기능점수의 차이

를 보면 실험 전과 실험 1주 후의 점수의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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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Mean±SD) of variables in baseline and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Variables

1)1wk-before 2)4wk-before 3)4wks-1wk 1p 2p 3p
  M±SD M±SD M±SD

Self-esteem 　 　 　 　  

  PAG1)

    
NPAG2)

 5.84±3.06

-0.40±1.27  

 5.68±3.64
 

-0.45±2.24

-0.16±1.57 

-0.05±1.47 
0.000 0.000 0.826

Depression

  PAG1)

     
NPAG

2)

-3.26±1.76
 

 0.00±0.92

 -3.94±2.32
 

  0.25±1.68

-0.68±1.92
 

 0.25±1.77 
0.000 0.000 0.122

Cognitive function

  PAG
1)

     
NPAG2)

 1.47±1.26

 0.15±0.93

  1.63±0.96
  

  0.15±0.93

 0.16±0.69 

 0.00±0.65

 

0.001 0.000 0.465

 measured by t-test
 1)PAG(Pet dog Assisted Group: case group), 2)NPAG(Non-Pet dog Assisted Group: control group)
 1Difference Mean values of before and after 1wk
 2Difference Mean values of before and after 4wks 
 3Difference Mean values of after 1wk and after 4wks   

1.47(±1.26), 실험 전과 실험 종료 4주 후의 점수의 

차는 1.63(±0.96)이었고 대조군의 실험 전·후의 

인지기능점수의 차이를 보면 실험 전과 실험 1주 

후의 점수의 차는 0.15(±0.93), 실험 전과 실험 종료 

4주 후의 점수의 차는 0.15(±0.93)로 두 그룹 간의 

점수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Table 6). 

고  찰

  이번 연구에서 애완견매개활동이 노인들의 자

기존중감, 우울 그리고 인지기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번 연

구의 제한점으로 단일한 애완견 매개활동 프로그

램을 노인들에 대해 일괄 적용했기 때문에 애완

견 매개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구체화하여 각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애완견 매개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애완견 

매개활동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여 노인

들의 선호에 따라 참여하게 하는 맞춤식 프로그

램이었다면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고 제한적

이었고 대상자들이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연구보조원들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지 못하고 

애완견 매개활동에 노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

루어 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애완견 

매개활동에 참여함으로 얻어진 효과 이외에 사람

들의 방문과 그 관계에 의해 얻어진 효과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애완견 매개활

동은 하지 않고 규칙적인 방문만을 한 대조군에

서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방문에 의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는 특히 자기존중감에서 

실험 전보다 실험 후의 두드러진 점수의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피

고 돌보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자기존중감[22,23] 및 자기효능감[24]이 향상되어

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

람들에 대한 'animals farm'을 이용한 동물매개

요법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효능감과 삶

의 질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한 Bente 

Berget 등[25]의 연구도 이번 연구 결과와 같이 

동물매개가 사람의 심리적 상태로 설명되어 왔던 

자기존중감, 우울증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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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라 하겠다. 

  동물매개가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능을 메타분

석으로 검증한 연구[26], 장기간 Care시설에서 거

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

로 나누어 동물매개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에서 고

독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

물을 소유함으로써 상당히 정서적으로 친숙한 생

활을 하게 되었다는 연구[27] 등은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 애완견 매개가 사람들의 우울을 감소시

킨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결과임을 뒷

받침 해주고 있으며 동물매개가 인간의 심리·정

신적인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

음을 충분히 시사해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동물매개요법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하고자 했

던 Masao Kanamori 등[28]은 동물매개요법 시행 

전의 치매노인들의 인지기능 점수와 3개월간 12

회기의 동물매개요법 시행 후의 인지기능을 측정

한 결과 7명으로 구성된 동물매개군의 인지기능 

점수가 20명으로 구성된 비동물매개군의 인지기

능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입증하였

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애완견 매개활동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애

완견에게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키며 이빨을 닦

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같이 산책하며 끌어안

고 쓰다듬으며 함께 놀기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

지 신체적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지적으로 더

욱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기르는 개는 지능이 높

은 동물로서 주인을 잘 따르고 복종하며 주인의 

감정 상태를 느끼고 또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주인에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살

아있는 동물, 즉 애견과의 교감이 노인들의 고독

감이나 우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생명이 

있는 살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고 보

살펴 줘야 하므로 양육성을 높이게 되고[29] 많은 

신체적 활동을 야기 시켜 지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erpell[30]은 애완동물의 소유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71명의 

조사대상자가 새로 고양이나 개를 기르기 시작한 

이후 10개월 동안 그들의 행동과 건강상태의 변

화를 조사한 결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그 상반기 6개월 동안 현저히 좋

아졌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 모두 애완

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그들의 건

강상의 문제점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를 기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내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실험군에서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

지기능 점수가 실험 전에 비해 실험종료 1주후에 

시행된 검사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실험

종료 4주후에 시행된 검사에서도 효과가 지속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Jung[15]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HAB)’ 개념은 

인간과 자연과 동물의 삼각관계가 건강해야 사회

가 건강하고 인류가 건강하다는 이념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개념의 구성에 따라 동물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동물과 더불어 살며 

함께 하는 인간들이 동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동

물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건강증진의 매개역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생명이 있는 살아 있는 것으로서 기쁨과 슬픔과 

고통도 느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따뜻한 눈빛과 몸동작으로 주인과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인간 외에는 동물, 

즉 개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완견 적용을 통한 동물매개에 관한 여러 연

구결과들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종

합해 본 결과 애완견매개활동은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능력이 퇴보되어 인지기능의 저하와 함께 

자아존중감 상실, 우울증상 그리고 고독감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 등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 종류의 의료관련 시설

뿐만 아니라 Care 시설 및 교화시설에서도 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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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매개활동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야 함은 물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의 

모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애완견매개활동이 양로원 노인들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의 1개 양로원

의 90여명의 노인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 22명

을 선정하여 실험군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소재의 

또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1개 양로원의 90여

명의 노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 22명의 노인들

을 선정하여 대조군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및 행위에 관한 특성,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에 관한 특성이 동일한 자들로 실험

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여 실험군에게는 주 1회 3

실험군간 12회기의 애완견매개활동에 참여하게 

한 후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 우울 및애완견매개활동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방문만을 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실험군 중 애완견매개활동 12회 중 10회 

이상 참여한 19명과 대조군 중 실험 종료 1주 후 

그리고 실험 종료 4주 후의 척도검사에 모두 응

답한 20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하여 자기존중

감, 우울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비교하였더니 실

험군에서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의 점수

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들의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애완견매개활동은 노인층

인구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출생율의 저하, 핵

가족화, 개인화 및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애완견매개활동

은 이들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치료 및 

긍정적 향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능력의 퇴

보로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노인

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의료 시설, Care시설 및 교화목적을 

위한 시설 등에도 활발하게 적용 가능한 방안으

로서의 관련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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